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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methodolo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electrical works technology roadmap and its categorization are 
proposed analyzing different technologies and organizations roadmaps, 
existing electrical works technology roadmaps, new technology 
roadmaps, and so on. These methodologies could contribute on the 
direction for R&D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he 
cooperation studies between academies, institutes, and enterprises, and 
new market formation. 

1. 서    론

  전기사용은 편리한 대신에 취급 시에 안전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그렇
지 않은 경우 전기화재, 감전 등의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위험요소를 가
지고 있다.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고의 발
생이 최소화 되게끔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공사를 할 때
에는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 있으므로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서 먼
저 전기공사 기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의 모든 산업이 
급격한 혁신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산업과 시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기공사 기술에 있어서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으며 
지금 현재에도 놀라운 속도로 신기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 속도 및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어지고 있으며, 기술의 수명
은 단축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기술에 대응하고 세계
적인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개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IT부분을 접목한 더욱 강
화된 새로운 기술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구개발에 대한 로드맵
은 급변하는 경쟁사회 구도 속에서 필요하고 유용한 연구기획의 수단의 
하나이며, 국가차원에서 보면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하고 산업차원에서는 정보에 대한 공유와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렇듯 현재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부문에서는 로드맵에 의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향후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기술로드맵 관련 현황은 다음
과 같다. 국가기술지도는 과학기술부와 17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0년 
후인 2012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강화해야 될 전반적인 
기술적․비기술적 요소들을 전망한 후 반드시 개발해야 할 핵심기술들
을 도출하였다[1]. 산업자원부는 1단계(2000～2001) 무선통신기기, 전지, 
로봇, 디지털 가전, 단백질 제품, 광섬유 2단계(2001～2002) 선박, 의료공
학, 생리활성정밀화학, 추진장치, 멀티미디어, 컴퓨터기술의 대상 12개 
분야의 산업기술로드맵를 작성한 바 있다[2]. 전력연구원는 가스발전, 석
탄발전, 전력시장, 대용량 전력수송,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초전도 등이 
포함된 “전력기술 로드맵”이 작성되었다[3]. 전기안전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안전 기술 로드맵 작성”에서 전기화재, 감전사고, 전기설비사고, 전
기안전정책, 전기안전문화․교육 분과의 로드맵을 작성하였다[4]. 최근에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미래환경에 대비한 전력선행기술 
로드맵작성에 관한연구”에서 전력계통, 전기기기, 전력전자, 신·재생 에
너지시스템, 고전압, 전기재료, 전기응용, 원자력 및 발전의 로드맵을 작
성한 바 있다[5]. 한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전력연구소(EPRI :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 1999년 전력기술 중 핵심부분에 
대해서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였고, Electricity Technology Roadmap 
(2003)과 Electric Power Industry Technology Scenarios(2005)를 통해 
2010, 2025,2050년 등 중/단기, 중기, 장기적 전력산업 혁신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4개 시나리오에 따른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6]. 일본 정
부는 ‘Energy Technology Vision 2100'을 발표하였는데, 공통분야, 민생
분야, 운수분야, 산업분야, 전환분야 등의 5개 분야의 달성 목표를 제시
하였다[7].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기술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사기술로드맵에 의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전기공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력IT

에 의하여 개발될 제품을 도입할 새로운 공사 기술에도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사기술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려면 국가 및 유관기
관들의 로드맵과 연동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고 이에 따른 공사 신기술
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로드맵과는 차별적 요소가 있다. 이
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에 적합한 새로운 로드맵 구축 방법론을 제안
하고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전기공사를 분류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2. 본    론

  2.1 전기공사의 특징
  공사는 전통적으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 
두 가지 공사의 발달 후에 19세기말 에디슨에 의하여 전기가 도입되고 
제임스 와트에 의하여 증기기관이 발명된 후 공사에는 전기공사와 설비
공사 등이 포함되어 왔다. 전기공사는 사용목적에 따라 전기공사, 건축
공사, 토목공사, 통신(설비)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술전공에 따라서
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사용목적과 기술전공은 서로 동일하여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
서 이들 중에서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는 전기시설공사, 건축시설공사라 
할 수 있고 두 번째 기술전공에 따른 공사는 전기설비에 관련된 공사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시설공사들은 설비보다 규모가 커서 이를 건축공사
라 하고 기술전공자 들이 하는 것은 건축설비공사라 한다. 그러므로 전
기공사라 할 수 있는 조명 등의 시설. 설치공사와 보일러 등 설비를 설
치하는 설비공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기설비공사는 기술전공에 따라 
나눈 전기공사로서 전공이 전기기술자일 때의 전기공사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전기설비공사는 거의 모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도 이것이 포
함되어있다. 예로 다리는 가로등이 필요하고, 남산타워에는 조명과 엘리
베이터 등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처럼 전기 없이는 조명과 전동기가 동
작하지 않게 되므로 토목공사에서도, 건축공사에서도 전기설비공사가 필
요하고 이 전기공사를 가리켜 전기설비공사라 하는 것이다. 전기공사는 
이제껏 사용하던 그대로 전기사용의 목적을 가진 시설을 공사하는 것을 
전기공사라 한다. 다음으로 공사순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으로 공사하면 많이 떠올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토공사 - 기초공
사 - 골조공사 - 지붕 - 벽 - 방수공사 - 외장공사 - 창호공사 - 단열
공사 - 마감공사 - 설비공사 - 인테리어 및 가구공사 - 마무리공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전기공사의 경우도 기본적인 순서는 유사하나, 전기공
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 부분만 상세히 살펴보면 발전 - 송전- 
변전 - 배전 - 부하설비로 나누어지고 부하설비로는 전기철도 등이 해
당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공사기술은 공법 개발에 있어서
는 독창적이나 대부분 토목공사, 건축공사, 통신공사 등의 관련 기반기
술 및 응용기술이 완성된 후에야 설치기술이 확립되므로 전기 관련 다
른 기관의 기술로드맵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특징이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른 분야 및 기관의 기술로드맵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기공 기술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
한다. 

  2.2 전기공사 기술로드맵 구축의 추진 방법론 제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공사 기술로드맵은 먼저 타 기관 및 기술
의 기술로드맵을 분석하고, 기존 공사기술 관련 로드맵 및 전력 신기술 
관련 로드맵을 분석하는 한편, 최근에 전기공사협회에 의해 수행된 중장
기 개발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로드맵 구축의 첫 번째 작업을 수
행한다. 이 초안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고 총괄위원회 및 전
문위원회, 두 가지 체제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총괄위원회는 기술로드맵 
개념 설계, 방향 설정, 대상 기술분야 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
위원회는 핵심기술 도출, 기술로드맵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서 자료 조사, 핵심기술 확정, 핵심기술별 로드맵 작성 등을 거쳐 
기술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이를 <그림 1>에 요약하였고, <그림 2>
에는 전기공사 기술로드맵의 구축 시 상세 절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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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기공사 기술로드맵의 구축 방법론 제안

<그림 2> 전기공사 기술로드맵 작성의 상세 절차

  2.3 관련 기관 기술로드맵 분석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기술로드맵은 감전사고분과 로드맵, 전기설
비사고분과 로드맵, 전기안전정책분과 로드맵, 전기안전문화·교육분과 
로드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전사고분과 로드맵의 예를 다음 <그
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전기안전공사 감전사고분과 로드맵

<그림 4> 전력연구원 전력계통 총괄 로드맵 일부

  전력연구원의 전력계통 총괄 로드맵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HVDC 개
발, FACTS 개발, 초고압 송변전기술, 대용량 지중송전기술, 전력계통 
연계 및 협조운용, 전기환경 및 품질기술 등이 있으며, 이를 전체적으로 

앞의 <그림 4>에 나타내었다. 

  2.4 공사협회 자료 분석
  이 중에 공사협회의 공개자료실의 자료 분석은 기기/설비, 기술, 이론, 
툴, 행정(단가, 자격), 용어사전 등의 카테고리 하에서 상담, 기술자문 및 
해설 등에서 언급되는 세부 기술들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그 분석 예를 
다음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 전기안전공사 자료실 기술분석의 예

3. 새로운 전기공사기술 분류방법 제안

  기술로드맵 작성 시에는 기술의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전기공사에 대한 정의, 전기공사협회의 자료실 기술분석, 신기술 자
료분석, 다른 로드맵의 공사기술 등을 모두 종합 분석하여 전기공사기술
의 새로운 분류방법을 제안한다. 수집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전기공사의 각 단계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 분류를 제안하였다. 

  <표 1> 4단계 전기공사기술 분류의 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설계
기술

대용량 전
력수송 
설비 설치 
기술

HVDC 기기 개발 
및 운용 기술

HVDC 설비 설계 기술

초고압 송·변전기술 초고압 설비설계 및 해석기술

유지
기술

전기환경 
친화 기술 

초고압 송전선로 활
선 공법 기술

송전선로 활선 공법 기술

직(간)접 활선 공법 기술

헬기 활선 공법 기술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타 분야 및 기관의 기술로드맵, 기존 공사기술 관련 및 
전력 신기술 관련 로드맵, 전기공사협회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전기공사 기술로드맵 구축을 위한 방법론과 로드맵 구축
시 진행되어야 하는 기술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의 구
축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R&D 지원이 로드맵 방향 설정에 따라 선택
과 집중을 통해 투입될 수 있고, 산학연 공동 연구 증대로 업계의 기술
개발 관련 위험이 경감되며, 신규시장 창출 및 틈새시장 침투를 용이하
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제안한 방법론을 전기공사기술의 중장
기 로드맵 구축과 기술 분류에 실제로 적용하여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보완된 방법론을 구축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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